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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8월 27일                                           대통령 발언록

동북아 물류중심 국정과제회의

물류사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여정부는 로드맵만 있고 실천은 없다는 지적이 있지만 6개월만에 로드맵

이라도 제대로 내놓은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반기부터 하나하나 실

천과제와 정책들을 결정해 추진해 가겠습니다. 

항만간의 경쟁을 얘기합니다. 상해항보다 청도항이 부산이나 광양의 경쟁

상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정기선사가 기

항지를 옮기면 어느 정도의 비용과 부담이 되는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지금 환적화물에 매달리고 있지만 실제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배후단지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화물유통이 주가 돼야 합니다. 항만 연관산업에서 부가

가치가 발생해야 합니다. 로텔담 등 세계적인 항구에서 이러한 메카니즘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양항의 입지

에 대해 연구해야 합니다.

 

이런 연구와 별개로 물류사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아직 포화 

여부를 살피는 데는 시간이 있는 만큼 거기에 맞게 방향을 잡아가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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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에도 항만공사가 언젠가 설립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라도 이제 

준하는 지방조직을 반드시 만들어서 광양항에 대한 발전계획을 세워야 합

니다. 분권시대에 지방에서 좋은 계획 나오지 않으면 중앙에서도 도울 수 

없습니다.

 

컨테이너 관련 공단의 이전, 항구의 이름 등을 가지고 지자체, 시민단체들

이 나서서 나름의 주장을 하는데 그 이전이나 이름의 변경이 가져오는 부

가가치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